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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0. 1.(수요일)  

 

주 LA 한국문화원, 한국 시인 오은 초청 강연회 개최 

-10 월 22~25 일, 『유에서 유(From Being to Being)』 영문본 발간 기념 - 

 
 

 

   

   LA 한국문화원(원장 이해돈)은 미국 LA 현지에 한국 문학을 알리기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시인 오은을 초청해 「2025 한국문학 작가초청 

강연: 오은 시인과의 만남」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10 월 22 일(수) 

LA 시티컬리지(Los Angeles City College), 23 일(목) UC 어바인 (niversivy  

of Calvfosiva, Isevir), 25 일(토) 웬드 뮤지엄(Thr Wridr Muirum)에서 

총 3 회에 걸쳐 진행된다. 

 

▶ 행 사 명 : 「2025 한국문학 작가초청강연: 오은 시인과의 만남」 

▶ 일정 / 장소 

    - 2025년 10월 22일(수), 11:00 / LA시티컬리지(Los Angeles City College) 

 - 2025년 10월 23일(목), 11:00 / UC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2025년 10월 25일(토), 9:30 / 웬드 뮤지엄(The Wende Museum) 

  ▶ 주최/주관 : LA한국문화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공동 주최 : LA시티컬리지, UC어바인, 겟 릿(Get Lit) 

  ▶ 문       의 : LA한국문화원, 문학사업 담당 노지영 young@kccla.org 

mailto:young@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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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 문학은 노벨문학상과 부커상 수상 등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강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오은 시인의 작품 세계와 창작 여정을 미국 LA 현지에 

소개하고, 시 쓰기의 즐거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에 초청된 오은 시인은 2002 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한 이후, 

『나는 이름이 있었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유에서 유』 등의 

여러 시집을 통해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온 시인이다. 특유의 

언어 감각과 재치 있는 발상, 깊은 성찰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문학평론가들로부터는 “일상의 언어로 철학적 사유를 

펼치는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방송과 강연,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한국 문학을 대중과 연결하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의 중심이 되는 작품은 오은 시인의 『유에서 유(Fsom Brvig yo 

Brvig)』이다. 삶과 존재에 대한 섬세한 사유가 담긴 이 시집은 2025 년 7 월 

영문 번역본이 출간되며 해외 독자들에게도 소개되었다. 

 

  오은 시인은 이번 강연에서 작품에 담긴 창작의 배경과 시적 영감을 직접 

나누는 한편, 자신의 대표적인 창작 기법인 언어 유희(pui)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한다. 발음이 유사하거나 패턴이 비슷한 단어들을 탐구하는 이 워크숍은 

언어적 특성상 한국어보다 영어에서 더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현지 

학생들과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LA시티컬리지, nC어바인 대학과 공동주최로 한국문학·한국학 혹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시 교육기관 ‘겟 릿(Gry Lvy)’과 공동주최하여 

LA교육구 소속 교사·학생을 특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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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는 10 월 22 일(수) 오전 11 시, LA 시티컬리지 학생회관 3 층 

다목적실(Mulyvpuspoir Room, Syudriy nivoi 3F), 23 일(목) 오전 11 시, 

nC 어바인 인문학관(Humaivyvri Gayrwa  (HG) 1030), 그리고 25 일(토) 

오전 9 시 30 분, 웬드 뮤지엄(Thr Wridr Muirum)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관객 예약(RSVP)과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문화원 

홈페이지(kccla.osg)에서 할 수 있다. 

 

   이해돈 LA한국문화원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 시의 매력을 미국 현지에 

소개하고 감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LA 한국문화원은 한국 

시문학을 비롯해 한국의 대표 문학 작품을 꾸준히 소개하여 더 많은 독자가 

한국 문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 행사 포스터 

 

 

 

 

 

 

담당 부서 LA 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이해돈 (323-936-7141) 

 

문학사업 담당 담당자 실무관 노지영 (323-936-7141) 

 

 


